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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using topic modeling, the social value of doctors and medicine 
demanded by society as reflected in published newspaper articles in Korea. Ultimately, this study aimed 
to reflect social need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atient-Centered Doctor’s Competency Framework 
in Korea.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068 newspaper articles published from 2016 to 2020 were analyzed. 
Through topic modeling of these newspaper articles over the past 5 years, 18 topics were derived and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Focusing on the derived topics and keywords, the topics derived in specific 
years and the proportion of topics by year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ke it possible to 
grasp the needs of society projected through the press for doctors and medicine. Due to the nature of 
the press, topics that frequently appeared in newspaper articles were mainly social phenomena related 
to requirements for doctors, particularly dealing with economic and legal aspect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doctors are now required to have a wider range of competencies that go beyond their required medical 
knowledge and clinical skills. This study helped to establish doctor’s competencies by analyzing social needs 
for doctors through the latest research methods, and the findings could help to establish and improve 
doctor’s competencies through ongoing researc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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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세기 초 기초과학 지식에 기반하고 의학교육과 임상술기 교육

에 중점을 둔 플렉스너 보고서가 의학교육의 개혁을 이끌었으며, 

이후 현대화된 의학교육으로 발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의

학교육에 역량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의사의 역량이 의학교육을 구성

하는 핵심 요소로 발전하였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의사의 역량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의학교육에 적용하고 있다[1]. 미국은 전공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ACGME)이 1999년 “The ACGME Outcome 

Project”에서 6가지 역량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2]. 캐나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을 실시하여 1996년 “CanMEDS 2000 Project”를 수행하였고, 

이때 7가지 역량을 발표한 이후 주기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최근에는 

“CanMEDS 2015 Physician Competency Framework”를 발표하였

다[3]. 영국은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 1995년 Good Medical 

Practice를 제정한 이후로 2019년까지 개정작업을 거쳐 4개의 역량

을 가지고 있다[4].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형 전공의 공통교

육과정 개발 RESPECT 100(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08)”, “전문과

목학회에 대한 공통역량교육 및 전공과목 수련 실태조사(한국의학

교육평가원, 2012)”, “배우며 가르치는 전공의의 역량(한국의학교

육평가원, 2013)”, “전공의의 효율적 수련을 위한 전문과목별 수련

과정 개편연구(대한의학회, 2013)”, “한국의 의사상(보건복지부, 

2014)” 등의 연구를 통해 의사 역량을 규정하고 개발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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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의사의 역량은 국내 ․외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이를 규명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의사 역량의 

정의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의사 역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의료와 

관련된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1]. 즉 전문적인 관점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의사 역량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기사나 뉴스와 같은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사 또는 의료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dence-based Health-

care Collaborating Agency)의 지원을 받아 Jeon 등[6]이 진행한 

“환자중심 성과 향상을 위한 전공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제1 세부과제인 “한국의 환자중심 의사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

는 과정에서 의사 역량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신문기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신문은 가장 오래된 대중매체로[7,8], 

대중의 관심과 요구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8], 그 시대의 관심과 이슈를 파악하여 사회적 논의를 이끌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신문을 포함한 미디어의 텍스트

는 특정 이슈에 대한 프레임과 담론을 사회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 당대 사회 전반에 걸친 여론과 신념, 가치관 등을 보여줄 

수 있다[9]. 이러한 신문의 특성에 따라 신문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의사 또는 의료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및 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및 

의료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신문기사와 같은 언론을 통해 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신문은 당대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과 제기된 이슈를 일 단위

로 기록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분석하게 

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계열을 기반으로 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10,11].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문기사를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는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이 있다. 토픽모델

링은 정형화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주제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빅데이터 분석방법 중 하나로

[12], 신문과 같이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적합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은 기존의 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방법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 

의의를 가지고 있다[13].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토픽모델링은 다

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국내 신문기사를 분석

함으로써 사회에서 인식하고 요구하고 있는 의사 및 의료의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환자중심 

의사 역량”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하기 위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의사 역량에 대한 토픽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5년간의 신문기사를 수집

하였다. 신문기사을 검색하고 수집하는 작업은 뉴스트렌드 분석 사

이트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이용하였다. 빅카인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뉴스 빅

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현재 54개 언론사의 뉴스를 빅데이터로 

저장 및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뉴스를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전체 뉴스 중에서 

기간, 언론사, 검색영역, 검색방식을 설정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뉴스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뉴스를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수집범위

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분석한 뉴스의 언론사는 빅카인즈가 국내 종합일간지 

11개로 분류하고 있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

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한국

일보이다. 이상과 같이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뉴스 중에서도 신문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색식은 

“의사 AND (역량 OR 역할) AND (의료)”로 설정하였고, 검색어 

처리는 “형태소 분석”으로 설정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6년 1,412건, 2017년 1,447건, 2018년 1,766건, 2019년 1,724

건, 2020년 3,432건으로 총 9,781건의 신문기사가 검색되었다.

하지만 형태소 분석으로 검색하게 되면, 입력된 검색어와 형태소

가 동일한 경우 주제와 상관없이 모두 추출이 되기 때문에 추출된 

신문기사의 제목이나 주제어로 재분류를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빅카인즈를 통해 Microsoft Excel (Microsoft 

Corp., Redmond, WA, USA)로 추출된 신문기사 중에서 중복되거

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기사를 제외하였고, 총 6,589건의 신문기사가 

제외되었다. 이후 광고나 홍보성 기사 1,124건을 제외하여 최종적으

로 2016년 378건, 2017년 294건, 2018년 371건, 2019년 432건, 

2020년 593건으로 총 2,068건의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2. 데이터 전처리

수집된 신문기사는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장과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단위를 개별 단어

로 추출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가 수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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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Figure 1. The procedure of the study.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실제로 분석이 가능한 형태인 키워드를 추출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웹기반 빅데이터 

분석프로그램인 The IMC Textom (The IMC Inc., Daegu, Korea)을 

활용하였다. 텍스톰은 동사형의 단어가 명사의 형태로 자동화되어서 

전환되기 때문에 단어 추출에 있어서 유용성이 높아 텍스톰을 채택하

였다. 본 연구는 텍스톰의 옵션 중에서 정제 형태소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여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텍스톰을 통해 일차적으로 추출된 단어 중에서는 신문기사의 내

용을 대표하는 단어이지만 그 형태가 명사가 아닌 동사인 경우가 

있고, 또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단어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톰의 자동화 옵션을 활용하여 

동사형의 단어를 명사의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추출된 단어 중에서 접속사, 전치사, 부사, 조사와 같이 특정한 의미

가 없거나 명사형의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불용어(stopwords)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불용어로

는 ‘그런데, 같이, 잇따라, 반대로, 것, 이, 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출현빈도가 적은 단어는 전반적으로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출현빈도가 5 이하인 단어는 삭제하였다.

또한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값

이 낮은 단어를 삭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TF-IDF는 전체 신문

기사에 대한 출현빈도를 설명하는 지수가 아니라 특정 신문기사에 

어떤 단어가 얼마나 중점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는 단일 문서나 일부 주제에 대한 대표성을 의미한다. 

단어의 TF-IDF가 낮을수록 수집된 전체 문서에서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관련 토픽과 연관이 있더라도 전체 문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토픽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반대로 TF-IDF가 높을수록 다른 문서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고 

해당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의미한다. 즉 전체 문서 중에서 

특정 단어의 출현빈도가 높을수록 TF-IDF가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 

TF-IDF는 0에 가까워지게 된다. 본 연구는 TF-IDF의 삭제 기준을 

0.5 이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단어 중에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형태가 다른 단어의 경우 동일한 형태로 통일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3. 토픽모델링

특정 토픽을 추출하기 위하여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된 키워드에 대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대

규모 문서에 나타난 단어들 간에 연결규칙을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

로 토픽을 구조화된 형태로 도출하는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토픽모델링 기법에는 latent semantic analysis, 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등이 있다. 이 

중에서 LDA가 가장 대표적인 토픽모델로[15], 최근 의학교육분야

에서도 LDA 기법을 활용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16-18]. LDA 토픽모델링은 해당 신문기사에 출현한 단어들이 다

른 신문기사에서도 동시에 출현하는 정도와 함께 단어들 간의 매개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에 충족할 경우 단어들을 

그룹화하고,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단어들을 토픽의 그룹으로 확정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된 각 단어들을 중심으로 

의사 및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토픽을 분류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신문기사에 대하여 연도별로 토픽모델

링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은 Net Miner ver. 4.2 프로그램

(Cyram Inc., Seongnam, Korea)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4. 토픽 범주화

토픽모델링을 통해 연도별로 도출된 토픽은 다음 2단계를 거쳐 

범주화되었고,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가 토의하여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1단계 범주화 작업은 연도별로 진행되었다. 연도별로 

도출된 토픽에 대하여 연구자는 토의를 거쳐 각 토픽을 명명하였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픽의 경우 하나의 토픽으로 범주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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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Healthcare industry
  Digital healthcare  57 (15.1)  63 (21.4)  85 (22.9)  89 (20.6)  85 (14.3)
  Global healthcare  43 (11.4) -  78 (21.0)  58 (13.4) -
  Healthcare technology  77 (20.4) - -  92 (21.3) -
  Convergence -  59 (20.1) - - -
  Medical science research - -  36 (9.7) - -
  Telemedicine - - - -  51 (8.6)
Healthcare policy
  Publicness in healthcare  38 (10.1)  44 (15.0)  67 (18.1)  42 (9.7)  39 (6.6)
  Healthcare system  25 (6.6)  34 (11.6)  57 (15.4) - -
  Healthcare policy - - -  28 (6.5)  42 (7.1)
  Conflict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government - - - -  71 (12.0)
Patient-centered care
  Medical volunteering  49 (13.0)  34 (11.6)  38 (8.8)  38 (6.4)
  Patient safety  31 (8.2)  32 (10.9) -  51 (11.8) -
  Palliative care -  28 (9.5) -  34 (7.9) -
  Patient-centered and good doctors - -  48 (12.9) - -
Communicable diseases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58 (15.3) - - - -
  COVID-19: lack of medical resources - - - -  97 (16.4)
  COVID-19: dedication of medical staff - - - -  84 (14.2)
  COVID-19: telemedicine - - - -  86 (14.5)
Total 378 (100.0) 294 (100.0) 371 (100.0) 432 (100.0) 593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Table 1. The proportion of topics by year

2단계 범주화 작업은 1단계 결과를 중심으로 연도와 상관없이 유사

한 주제의 토픽을 범주화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결  과

1. 2016-2020년 토픽모델링 및 토픽 범주화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의사의 역량 및 역할

과 관련하여 보도된 신문기사는 2016년 378건, 2017년 294건, 2018

년 371건, 2019년 432건, 2020년 593건으로 총 2,068건이었다

(Table 1). 해당 신문기사에 대하여 토픽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2016

년은 10개 토픽,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9개 토픽, 2019년은 11개 

토픽, 2020년은 13개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토픽들 중에 유사한 키워드 또는 비슷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연도별로 토픽들을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2016년은 

8개 토픽, 2017년은 7개 토픽, 2018년은 6개 토픽, 2019년은 8개 

토픽, 2020년은 9개 토픽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토픽에 대하여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2016년에 도출된 8개 토픽의 명칭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체계, 

감염병방역, 의료기술, 글로벌헬스케어, 의료의 공공성, 의료봉사, 

환자안전’이다. 2017년에 도출된 7개 토픽의 명칭은 ‘환자안전, 의료

봉사, 의료의 공공성, 완화의료, 융합, 의료체계, 디지털헬스케어’이

다. 2018년에 도출된 6개 토픽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체계, 환자중

심 및 좋은의사, 의료의 공공성, 의과학연구, 글로벌헬스케어’로 명

명하였다. 2019년에 도출된 8개의 토픽의 명칭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술, 의료의 공공성, 환자안전, 글로벌헬스케어, 의료정책, 의

료봉사, 완화의료’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도출된 9개의 토픽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의 공공성, 의정사태, 코로나19: 원격의료, 

원격의료, 의료봉사, 의료정책, 코로나19: 의료자원 부족, 코로나19: 

의료진 헌신’으로 명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난 5년간 도출된 토픽의 수는 총 18개이다. 18개의 

토픽은 ‘디지털헬스케어, 감염병방역, 의료기술, 글로벌헬스케어, 

의료의 공공성, 의료봉사, 환자안전, 완화의료, 융합, 의료체계, 환자

중심 및 좋은의사, 의과학연구, 의료정책, 의정사태, 원격의료, 코로

나: 의료자원 부족, 코로나: 의료진 헌신, 코로나: 원격의료’이다. 

18개의 토픽 중에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토픽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의 공공성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정 연도에 도출되

었던 토픽은 2016년 ‘감염병 방역’, 2017년 ‘융합’, 2018년 ‘환자중심 

및 좋은의사, 의과학연구’, 2020년 ‘의정사태, 원격의료, 코로나19: 

의료자원 부족, 코로나19: 의료진 헌신, 코로나19: 원격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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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토픽 중에서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토픽들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 의료산업, 보건의료정책, 환자중심의료, 

감염병으로 총 4개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글

로벌헬스케어, 의료기술, 융합, 의과학연구, 원격의료’는 ‘의료산업’

으로 구분하였고, ‘의료의 공공성, 의료체계, 의료정책, 의정사태’는 

‘보건의료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의료봉사, 환자안전, 완화의

료, 환자중심 및 좋은의사’는 ‘환자중심의료’로 구분하였고, ‘감염병

방역, 코로나19: 의료자원 부족, 코로나19: 의료진 헌신, 코로나19: 

원격의료’는 ‘감염병’으로 구분하였다.

2. 2016-2020년 토픽별 주요 키워드

각 토픽별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부록 1). 2016년부터 2020

년까지 5년 동안 도출되었던 토픽은 ‘디지털헬스케어’와 ‘의료의 

공공성’이다. ‘디지털헬스케어’의 주요 키워드는 ‘왓슨, 진단, 플랫

폼, AI, 데이터, 정밀, 첨단, 융합, 인공지능, IoT(Internet on Things), 

허브, 로봇, 헬스케어, 맞춤형, 스마트, 영상, 증강현실, 판독, 원격의

료, 빅데이터, 원격진료, 예측, 디지털헬스케어, 혁신, 디지털, 재택, 

딥러닝, 4차산업’으로 요약된다. ‘의료의 공공성’의 주요 키워드는 

‘공공의대, 설립, 공공, 보편, 인력, 공공의료, 노인, 장기요양, 치매, 

복지, 치매케어, 영리화, 의료복지, 의료격차, 공중보건장학제도, 취

약, 파업, 전공의, 의협, 지자체, 민간’이다.

‘의료봉사’는 2018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연도에 도출되었고, 

주요 키워드는 ‘선교, 봉사, 국경없는 의사회, 아프리카, 종교, 의료봉

사, 구호, 무료, 해외, 무료병원, 복지관, 방글라데시, 난민, 빈민, 

기부, 감비아, 베트남, 농촌, 에티오피아, 모로코, 이태석, 아프가니스

탄, 심장센터, 가난, 캄보디아’이다.

3개 연도에 도출된 토픽은 ‘의료체계’, ‘환자안전’, ‘글로벌헬스케

어’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출된 ‘의료체계’의 주요 키워드

는 ‘농촌, 보건소, 의약품, 시설, 네트워크, 서비스, 지역의료, 1차의

료, 보건, 건강관리, 국민주치의, 예방, 치매, 장기요양, 노인, 주치의

제도, 왕진, 요양원, 공공후견, 국가책임제, 동네의사’이다. ‘환자안

전’은 2016년, 2017년, 2019년에 도출된 토픽으로서 주요 키워드는 

‘조정, 분쟁, 중재, 사고, 소송, 절차, 징계, 중재원, 과실, 민사, 판결, 

정지, 처분, 쇼닥터, 백남기, 불법, 사망, 의약품, 위반, 의료법, 윤리, 

의료분쟁, 무허가, 법원, 불법시술, 생명윤리, 조작, 직업윤리, 대리수

술, 낙태, 면허’이다. ‘글로벌헬스케어’는 2016년, 2018년, 2019년에 

도출되었고, 주요 키워드는 ‘진출, 세계, 선도, 시장, 유치, 글로벌, 

해외, 의료관광, 중국, 네트워크, 몽골, 협약, 교류, 동남아, 후진국, 

전파, 러시아, 의료수출, 연수, 한류, 방문, 의료시장, 해외환자, 미국, 

미얀마, 바레인, 중동, 관광, 우즈벡, 잠비아, 방글라데시’이다.

2개 연도에 도출된 토픽은 ‘의료기술’, ‘완화의료’, 의료정책’이다. 

‘의료기술’은 2016년과 2019년에 도출되었고, 주요 키워드는 ‘내시

경, 웨어러블, 의료기기, 정밀, 병변위치, 최소침습, 복강경, 재생, 

시술, 이식, 바이오마커, 인공와우, 안면거상출, 생체이식, 외상센터, 

위절제, 종양’으로 구성된다. ‘완화의료’는 2017년과 2019년에 도출

이 되었고, 주요 키워드는 ‘호스피스, 죽음준비, 죽음, 말기암, 완화의

료, 중단, 연명의료, 안락사, 존엄, 임종, 완화, 말기’이다. ‘융합’은 

2017년에만 도출된 토픽으로 주요 키워드는 ‘메르스, 감염병, 대응, 

방안, 대책, 부실, 방역체계’이다. 2019년과 2020년에 도출된 ‘의료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공공, 건강보험, 진료비, 보건, 기관, 중증센

터, 건보료, 닥터헬기, 협동조합, 입원전담, 응급실, 취약케층, 메디케

어’이다.

단일 연도에 도출된 토픽은 ‘감염병방역’, ‘환자중심 및 좋은의사’, 

‘의과학연구’, ‘의정사태’, ‘원격의료’, ‘코로나19: 의료자원 부족’, 

‘코로나19: 의료진 헌신’, ‘코로나19: 원격의료’이다. ‘감염병방역’

은 2016년에만 도출된 토픽으로 2015년에 발생하였던 메르스와 

관련된 키워드로 구성되고, 주요 키워드는 ‘메르스, 감염병, 대응, 

방안, 대책, 부실, 방역체계’이다. ‘환자중심 및 좋은의사’와 ‘의과학

연구’는 2018년에만 도출된 토픽이다. ‘환자중심 및 좋은의사’의 

주요 키워드는 ‘토털케어, 환자중심, 안전, 의사소통, 좋은의사, 의료

질, 맞춤진료’이고, ‘의과학연구’의 주요 키워드는 ‘과학자, 양성, 

연구개발, 연구의사,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 다학제’이다.

2020년에만 도출된 토픽은 ‘의정사태, 원격의료, 코로나19: 의료

자원 부족, 코로나19: 의료진 헌신, 코로나19: 원격의료’이다. ‘의정

사태’의 주요 키워드는 ‘집단휴진, 파업, 집단행동, 전공의, 의협, 

공백, 선동, 시험, 거부’이고, ‘원격의료’의 주요 키워드는 ‘원격, 산업, 

디지털, 온라인, 센서’이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토픽

이 3개 도출되었다. ‘코로나 19: 의료자원 부족’의 주요 키워드는 

‘의료진, 부족, 공백, 긴급, 병상, 인력, 한계, 경영난, 번아웃’이고, 

‘코로나19: 의료진 헌신’의 주요 키워드는 ‘희생, 헌신, 봉사, 의료진, 

의료봉사, 자발, 인력, 부족, 긴급, 협업, 협조, 파견, 지원’이며, ‘코로

나19: 원격의료’의 주요 키워드는 ‘원격, 원격진료, 비대면, 진단, 

규제, 허용,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대

응, 감염, 안전’이다.

3. 연도별 토픽 비중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토픽 비중은 Table 1과 같다. 

2016년 신문기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토픽은 ‘의료기

술’로 77건(20.4%)의 신문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6년에만 도

출된 ‘감염병방역’은 2015년에 발생하였던 감염병(메르스)과 관련

된 신문기사 총 58건(15.3%)이 해당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도출된 ‘의료의 공공성’은 

관련 이슈로 공공보건의료, 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

전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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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

라 언론에서는 필수의료, 공공보건의료,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

된 기사가 18.1%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에 정부가 필수의료분야의 인력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발표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

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에 최종적으로 도출된 7개의 토픽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는 토픽은 ‘디지털헬스케어’(63건, 21.4%)와 ‘융

합’(59건, 20.1%)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의 토픽 비

중은 2016년 15.1%에서 2017년 21.4%로 6.3%p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6년 12월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

(Watson for oncology, 왓슨)’를 도입한 이후 2017년에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융합’은 2017년에만 도출되었는

데, 이는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이 있는 왓슨의 도입이 다학제 

진료와 협진, 의료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에만 도출되었던 ‘환자중심 및 좋은의사(48건, 12.9%)’와 

‘의과학연구(36건, 9.7%)’는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사업과 관련이 

있다. 2018년 정부는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과 “연

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2018년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글로벌헬스케

어’와 관련된 기사는 2016년 11.4%에서 2018년 21.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관련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완화의료’는 2017년(28건, 9.5%)과 2019년(34건, 7.9%)의 토픽

으로 등장하고 있다. 2017년과 2019년은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연명의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일부 개정이 된 해이다. 즉 2017년 

8월 4일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19년 3월 28일은 이 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사가 2017년과 2019년에 집중적

으로 보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은 다른 연도와는 달리 의사 및 의료와 관련된 이슈가 

많았던 해이다. 즉 2020년에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정사태로 인한 집단휴진, 전공

의 파업, 의과대학 학생 동맹휴학 및 국시거부 등의 이슈가 있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토픽이 ‘코로나19: 의료자원 부족’(97

건, 16.4%), ‘코로나19: 의료진 헌신’(84건, 14.2%), ‘코로나19: 원

격의료’(86건, 14.5%)로 나타났고, 다른 토픽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찰

사회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적절한 수련을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의사의 역량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전공의에 대한 새로운 

역량중심 성과바탕 수련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맞는 

의사, 특히 전공의에 대한 역량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1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환자중심 의사 역량”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다[6]. 본 연구는 “한국의 환자중심 의사 역

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의사 또는 의료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국내 

주요 신문기사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의사의 역량에 반영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국내 주요 신문기사를 바탕

으로 분석한 결과 신문기사에 많이 나타나는, 즉 언론에 투영된 

사회가 의사 및 의료에 요구하는 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문기사

에 많이 나타나는 토픽은 언론의 특성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제적, 법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었다.

토픽모델링 결과, 5년 동안 총 18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토픽별 주요 키워드와 연도별 토픽 비중을 분석하였다. 

토픽별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의사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의학지식 및 임상술기에 대한 핵심 역량 이외의 보다 많은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는 기본적인 

역량 이외에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룬 바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도 의사의 역량에 대한 

측면을 기본적 역량으로 제시하였다[2-4,19,20].

“한국의 환자중심 의사 역량”의 핵심 역량은 전문가(expert), 소

통가(communicator), 협력자(collaborator), 보건의료 리더(health-

care leader), 전문직업인(professional),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scholar)이다. 이러한 핵심 역량에 대비해보면 도출된 18개의 토픽 

중 15개의 토픽은 보건의료 리더, 전문가, 소통가의 역량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헬스케어, 원격의료, 의

료의 공공성, 의료체계, 의료정책, 의정사태, 감염병방역, 코로나19: 

의료자원 부족, 코로나19: 의료진 헌신, 코로나19: 원격의료’의 11

개 토픽은 보건의료리더의 역량에, ‘의료기술, 환자안전, 완화의료, 

환자중심 및 좋은의사’의 4개 토픽은 전문가의 역량에, ‘완화의료, 

환자중심 및 좋은의사’의 2개 토픽은 소통가의 역량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사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와 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낮은 환자 ․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능력과 보통보다 낮은 리더십 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인 이전 연구와 유사하다[21].

또한 18개의 토픽 중 ‘융합, 의과학연구, 의료봉사’의 3개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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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의사 및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융합, 의과학연구, 의료봉사 토픽은 내용상으로 의사의 

역량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한국의 환자중심 의사 역량”의 핵심 

역량과 세부 역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의사의 역량은 의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핵심 역량과 이를 교육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 등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디지털헬스케어’과 ‘의료의 공공

성’이 매년 토픽으로 선정되었다. 디지털헬스케어는 이에 대한 산업 

잠재력과 국민의 건강과 삶에 직접 연관되어 있어 정부에서도 이에 

주목하면서 산업육성정책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4차 산업혁명 기

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포함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문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의 다양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의

료의 공공성은 의료취약 계층과 지역 등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여 

시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줄이고, 국가적 재난 ․ 재해 ․
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자는 것

으로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언론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헬

스케어 토픽은 “한국의 환자중심 의사 역량”에 보건의료 리더 핵심 

역량 중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의 세부 역량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 토픽은 보건의료 리더 핵심 역량 중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활동, 보건의료의 형평성 강화의 세부 역량에 포함되어 있다.

18개의 토픽을 연도별로 도출된 토픽의 비중으로 분석한 결과, 

주로 해당 연도에 추진하였던 정책이나 사업, 또는 의료분야에서 

발생한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가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신문의 특성

상 신문기사는 당시의 사회적 쟁점과 정치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문기사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사회가 바라

는 의사의 역량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22].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신문기사를 통해 도출된 토픽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토픽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사라진 토픽, 또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토픽이다. 이를 

통하여 의사가 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를 둘러싼 사회현상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반 대중은 신문기사, 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

working service, SNS) 등을 통하여 의학지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나 현상에 관심을 가져

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23-26]. 다시 말해서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증가하고 SNS가 확산됨에 따라 의사는 개별적인 환자와의 

소통을 넘어서서 일반 대중, 미디어 등 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해졌으

며[27,28], 이제는 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의사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는 

무분별한 의학정보나 편향되어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언론의 내용

을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 신문

기사를 분석한 점,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토픽을 범주화하는 작업이 연구진의 주관적 견해로 이루어진 점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전공의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개발된 역량중심, 성과바

탕의 “한국의 환자중심 의사 역량” 프레임워크의 타당성 검토와 

이의 보완을 위해 시행되었다. 의사의 역량 설정에 필요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최신의 연구방법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의 역량 설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미래에 필요한 의사의 역량을 설정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탐색한 의사의 역량은 

의학교육 과정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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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도별 주요 키워드

토픽
주요 키워드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산업

  디지털헬스케어 왓슨, 정밀, 인공지능, 
헬스케어, 진단, 
원격의료, 영상, 원격, 
플랫폼

진단, 첨단, IoT, 맞춤형, 
왓슨, AI 빅데이터, 
로봇

플랫폼, 융합, 허브, AI, 
증강현실, 로봇, IoT, 
데이터, 왓슨, 
셀스케어, 플랫폼, 
정밀, 재택, 스마트

AI,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왓슨, 영상, 
판독, 에측, 진단, 혁신, 
헬스케어, 디지털, 
딥러닝, 4차산업

데이터, 진단, AI, 영상, 
판독, 원격진료,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 플랫폼, 판독

  글로벌헬스케어 진출, 세계, 선도, 시장, 
유치, 글로벌, 해외, 
의료관광, 중국, 세계, 
네트워크, 몽골, 협약, 
교류, 동남아

- 후진국, 전파, 러시아, 
의료수출, 진출, 연수, 
해외, 한류, 유치, 방문, 
의료시장, 해외환자, 
미국

해외, 진출, 교류, 
미얀마, 바레인, 
러시아, 교류, 중동, 
관광, 우즈벡, 잠비아, 
중동, 방글라데시

-

  의료기술 내시경, 웨어러블, 
의료기기, 정밀, 
병변위치, 최소침습, 
복강경, 재생, 시술

- - 이식, 내시경, 
바이오마커, 인공와우, 
안면거상출, 생체이식, 
외상센터, 위절제, 
종양

-

  융합 - 협진, 의공학, 발전, 
다학제, 융합, 첨단, 
공학

- - -

  의과학연구 - - 과학자, 양성, 
연구개발, 연구의사,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 다학제

- -

  원격의료 - - - - 원격, 산업, 디지털, 
온라인, 센서

보건의료정책

  의료의 공공성 공공의대, 설립, 공공, 
보편, 인력, 공공의료

공공, 공공의료, 노인, 
장기요양, 치매, 복지, 
치매케어

영리화, 공공의료, 
의료복지, 공공의대, 
의교격차

공공, 복지, 
공중보건장학제도, 
취약

공공, 파업, 전공, 의협, 
지자체, 민간

  의료체계 농촌, 보건소, 의약품, 
시설, 네트워크, 
서비스, 지역의료

지역의료, 1차의료, 
보건, 건강관리, 
국민주치의, 예방, 
치매, 장기요양, 노인

주치의제도, 왕진, 
치매, 용양원, 
공공후견, 국가책임제, 
노인, 왕진, 1차의료, 
동네의사

- -

  의료정책 - - - 공공, 건강보험, 
진료비, 보건, 기관

중증센터, 건보료, 
닥터헬기, 협동조합, 
입원전담, 응급실, 
취약케층, 메디케어, 
공공

  의정사태 - - - - 집단휴진, 파업, 
집단행동, 전공의, 
의협, 공백, 선동, 시험, 
거부

환자중심의료

  의료봉사 선교, 봉사, 국경없는 
의사회, 아프리카, 
종교

의료봉사, 구호, 무료, 
선교, 해외, 무료병원, 
봉사, 복지관

- 봉사, 방글라데시, 
난민, 빈민, 기부, 
감비아, 아프간, 
베트남, 농촌

봉사,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모로코, 
이태석, 아프가니스탄, 
심장센터, 가난, 
캄보디아

(Continued on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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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주요 키워드

2016 2017 2018 2019 2020
  환자안전 백남기, 불법, 사망, 

의약품, 위반, 의료법, 
윤리, 의료분쟁, 
무허가, 법원

불법시술, 의료분쟁, 
생명윤리, 조작, 
직업윤리, 소송, 
대리수술, 낙태, 면허

- 조정, 분쟁, 중재, 사고, 
소송, 절차, 징계, 
중재원, 과실, 민사, 
판결, 정지, 처분, 
쇼닥터

-

  완화의료 - 호스피스, 죽음준비, 
죽음, 말기암, 
완화의료, 중단

- 죽음, 호스피스, 
연명의료, 안락사, 
존엄, 임종, 완화, 말기

-

  환자중심 및 좋은의사 - - 토털케어, 환자중심, 
안전, 의사소통, 
좋은의사, 의료질, 
맞춤진료

- -

감염병

  감염병방역 메르스, 감염병, 대응, 
방안, 대책, 부실, 
방역체계

- - - -

  코로나19: 의료자원 부족 - - - - 의료진, 부족, 공백, 
긴급, 병상, 인력, 한계, 
경영난, 번아웃

  코로나19: 의료진 헌신 - - - - 희생, 헌신, 봉사, 
의료진, 의료봉사, 
자발, 인력, 부족, 긴급, 
협업, 협조, 파견, 지원

  코로나19: 원격의료 - - - - 원격, 원격진료, 
비대면, 진단, 규제, 
허용, ICT, 대응, 감염, 
안전

부록 1. 계속


